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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과정 이론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에 학교 교

육과정 개발의 철학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들이 많다. 과거 실증주의적 개발 방식에서 구성주

의적 방식으로의 변화가 대표적인 조짐이다. 포스트모던적 변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흐름들이 그 예이

다. 그 중에서 내러티브 전회로 논의되는 담론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개발 

철학과 방식의 변화가 지칭하는 의미가 매우 폭넓고 학교 실천가들에게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데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적 방식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최근에 크게 강조되고 있는 내러티브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방식

은 기본적으로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기반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

다. 이 다양한 방식 중에서 내러티브 개발 방식의 핵심은 지식 구성에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

다. 즉, 학습자들이 지식을 내러티브적으로 구성한다는 데에 있다. 과연 내러티브적인 지식 구성은 어

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존의 방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러한 지식 구성 방식은 교육목적

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교사의 전문성에

는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을 주요 연구 문

제로 설정하여 문헌 리뷰와 철학적 논의를 거쳐서 탐구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새로운 지식 구성방식

에 주목할 경우 현재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나 교과서 구성은 상당한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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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rrain of curriculum studies is undergoing important changes. In curriculum design, there are many 

changes focusing on learner's construction of meaning. We generally speak the new methods for reinventing 

school curriculum as key engine. This article examined the methods of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According to Bruner,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fluenced 

the mode of curriculum development. Narrative refers to the mode of thinking, structure for organizing our 

knowledge, and a vehicle in the process of education. Traditionally, school knowledge is provided by 

specialist. Then teachers mainly give certain contents to students for delivering curricular contents. But 

current of schooling have been changed to narrative turn. We should approach to knowledge construction 

with narrative mode of thinking and story making. Curriculum development aims at educational objectives, 

contents,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assessment following the these narrative tints. In this study, we 

have explored the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Research methods we adopted are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u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narrative turn and its applicative agenda in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Keywords : narrative, narra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curriculum development, narrative thinking, 

textbook construction

1. 서 론

학교교육의 핵심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놓여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핵심에는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이다. 즉, 학생들에게 

가르칠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과 관련되는데, 지식을 어떻게 보고, 가르치며,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

는 학교교육의 교육활동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제로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과

정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지식 구성 방식은 주로 체제접근이나 실증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였으며,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대어 주어진 지식을 잘 조직하는 일이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1].

교육과정 이론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철학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들이 많다. 과거 실증주의적 개발 방식에서 구

성주의적 방식으로의 변화가 대표적인 조짐이다. 포스트모던적 변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흐름들이 

그 예이다. 그 중에서 내러티브 전회로 논의되는 담론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나 변화된 새로운 방식에서는 지식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과거 실증주의 방

식에서 구성주의로의 전환은 기존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학습자의 능동

적 지식 구성, 맥락적 구성과 해석, 주도적 학습의 과정 등 중요한 화두들이 학교교육이나 교실 수

업에 큰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존재하고 

그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다양한 접근들이 회자되어 많은 혼란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학교 교육과

정에서 지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가르치는 문제가 핵심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성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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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내러티브적 구성이나 구성주의적 변화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그리 분명하

지 않다. 내러티브적 지식 구성이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기반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이 다양한 방식 중에서 내러티브 개발 방식의 핵심은 지식 구성에 새로

운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들이 지식을 내러티브적으로 구성한다는 데에 있다. 과연 

내러티브적인 지식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존의 방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

러한 지식 구성 방식은 교육목적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교사의 전문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다 최신의 교육

과정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내러티브 이론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개발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

히 Bruner의 내러티브 이론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내러티브 지식 구성의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내러티브 지식 구성 방식이 제안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분석과 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주제에 접근하고

자 한다. 이하에서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실제 교육현장

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현상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념과 철학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탐구에 해당되며,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당화하

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2.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점 분석

이 장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

째,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교실 문화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발로서, 실증주의적 인식론(positivist

epistemology)에 근거한 지식은 보편성과 불변성을 지닌 객관적인 실재가 되며 인식 주체와 그 맥

락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2]. 이러한 실증주의 지식관에서는 인식 주체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

적인 사실과 실재만을 지식을 본질로 인식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존의 교육과정 이론의 패

러다임을 지배하였던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지식과 행동의 위계로 특징지어진다. 이로 인하여 교과

서에는 합리적 사고, 경험적 지식, 논리적 분석과 증명, 과학적 사실과 이론 등이 학교교육과정의 

주된 내용으로 선정되어서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 체제는 실증주의 지식관

에 의한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인데, 이러한 방식은 이론적 이성에 의한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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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합리성과 인지적 이해를 강조하며, 탐구와 실험을 통한 명제와 증명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한 가지 사고양식만을 강조하게 되어서 교

육과정상의 문제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고 양식과 능력만을 

강요하게 되어서 편향된 학습과 사고 양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교실 교

육이 추구하는 학생의 자아실현, 즉‘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로 향상시키려는 교육 이념은 성취

될 수 없다. 인식 주체인 학생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재만을 지식의 본질로 인식

하였던 전통적 지식관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학교교육이 곧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한 쪽 방향에 치

우치게 되는 지식관은 옳지 못하다.

둘째, 의미 구성의 측면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교실의 수업을 지배하였던 

객관주의 인식론은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의 대상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도록 하고, 지식은 

단일한 실재라고 가정함으로써 인식 주체자와 객체간의 앎의 과정을 간과하고 있으며, 지식의 생

성적인 본질과 다원적인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3]. 이상과 같은 기존의 측면은 객관적인 외부

의 실재에 주목을 하는 발견으로서 실증주의 인식론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학생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보다는 외부 세계의 객관적 질서를 중시한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학교교육은 교사가 학

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전달식 교육에 머물렀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식은 확인되

고 파악되어지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인식 주체자인 학생들이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Shulman(1986)도 수업의 효율성은 교사와 학생의 의미 형성 및 전달, 의사소통에 의해 확

연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4]. 또한 생태적인 관점에서도 생명을 지닌 교사와 학생은 생물체

와 같은 학교에서 자신이 처한 조건, 상황,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고유한 자치

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교과의 의미 구성은 인식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간의 능동적이고 협동

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의미와 실재의 형성, 자아 형성

까지 포함하는 해석적 성격의 인식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맥락적인 앎과 해석적인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교사는 수업을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과에 관

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업을 조직하고 교과의 개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객관

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김재춘(2012)은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에

서부터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수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교사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배제되는 것

을‘교사 배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교육내용의 전달만 있을 뿐 

학생들의 의미 창조와 수정, 재구성이 어렵다고 하였다[5]. 교과의 지식은 외부 세계의 바깥에 있

는 인식론적인 결과물을 학생 개인이 머릿속으로 이해한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며, 학생이 속한 사

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Bruner(1964)도 지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구조와 의미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개념적인 발명품

이라고 하였다[6].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의 맥락적인 앎과 해석적인 측면을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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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이며, 학생의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로서 교과에 관한 맥락과 

의미 구성은 단절되었고 폐쇄적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과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교사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은 교과의 지식은 어떻게 학습하고 받아들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로 인

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과 의미의 구성을 소홀히 다루었으며, 학교에서 

맥락적인 앎과 해석적인 측면을 경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내러티브 지식의 구성과 교육과정 개발 방안

3.1 내러티브 사고와 지식의 구성 구성 

앞의 절에서 제시한 문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내러티브적인 

사고에 의한 지식의 구성인데, 이 방식은 기존의 지식 구성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Bruner에 의

하면, 실재를 구성하며 경험을 배열하는 상이한 방법의 두 가지의 인지적 작용, 다시 말해 두 가지

의 사고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두 가지 사고 작용 중의 하나는‘좋은 이론, 엄격한 분석, 논리적 증거, 건전한 논증’을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와 다른 하나는‘좋은 이야기,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

역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내러티브적 사고(narrative thought)로 구분된다[7]. 첫째, 패러다임

적 사고 양식은 Tyler가 대표 학자로서 전통적 지식관이며 실증주의적인 인식론을 보여준다. 이는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 지식을 중시하며, 교과의 내용은 검증 및 논증이 된 지식과 개념이 

제시되며,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로서 불린다.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은 경험적 발견을 중시하는 

과학, 논리, 수학 분야에 활용이 된다. 둘째,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은 Bruner가 대표 학자로서 근대

적 지식관이며 해석학적 인식론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의도와 행위를 중시하며, 교과의 내용도 

인간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시되는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에 활용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

리하여 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

[Table. 1.] paradigmatic thought and narrative thought

패러다임적 사고 내러티브적 사고

시기 전통적 지식관 근대적 지식관

대표 학자 타일러(Tyler) 브루너(Bruner)

인식론 실증주의적 인식론 해석학적 인식론

교과 내용 지식과 개념 인간의 경험과 의미 해석

교과 분야 과학, 논리, 수학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

교육과정 체제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 내러티브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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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교 현장을 지배하였던 패러다임적 사고는 이론적, 논리적, 추상적, 과학적인 사고로서 

지식과 개념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하고, 상황적 맥락에 의해 그 논리가 좌우되지 않는

다. 그러나 새로운 내러티브 사고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맥락, 교류, 행위에 의도 등을 묘사하여 

구체적이며 상황 특수적인 사고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의 목적, 의도, 행위, 주관적 경험에 초점

을 맞추기 때문에 맥락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강현석(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패러다임적 사고를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었는데, 학교가 기르려고 

하는 마음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방법을 강조하려면 내러티브적 사고를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8]. 요컨대, 내러티브 사고는 교육의 문제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직접적

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인간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의도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다시 그 이야기를 계속하여 재구성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형성해나가고 자

신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존재이다. 교육과정이 학생의 경험과 상황, 시간과 공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와 교육의 관계는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내러티브 사고에 의한 새로운 지식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1]. 첫

째, 학습자의 경험을 통한 지식과 의미 구성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내러티브는 자연 세계 보다는 

주로 인간 행위자의 문제 즉, 인간 행위자의 경험과 의도, 목적과 가치, 관계와 맥락 등과 같은 삶

의 문제를 주로 다루며,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행한 경험을 단순히 기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탐색한다. 그

러므로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선정하며,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해서 의미를 생성하는 인식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

다.

둘째, 지식의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내러티브 사고에 기초한 학습의 과정은 직선

적이며, 누적적이기보다는 이전에 배운 학습 내용을 단서로 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면

서 이전의 수준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관점에 의해 재해석 되는 과정이다. 즉 

이전에 배운 내용에 기초로 다음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나선형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식의 해석적 순환을 통해서 가능한데, 내러티브에 근거한 반성적인 재조직과 해

석적인 순환에 의해 가능하다.

셋째, 지식의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구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핵심은 우

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인

간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이해하는데 이야기를 활용하며, 내러티브 사고는 학생이 삶을 

이해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지적 사고 양식으로서 삶에 관한 의미를 만들

고, 의미 구성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다른 학생과의 협동적,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구성을 통해 내용을 특정한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적합한 의미가 재구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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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내러티브 사고에 의한 지식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 구성에 의한 방법을 중시하며,

이때의 지식은 이전에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단서로 하여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나

선형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발전을 하고, 학생의 삶에서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중요시한다.

3.2 내러티브 지식 구성 방식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방안

패러다임적 사고에 의한 교육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교과서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전달

하는 양상으로 이해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 속에서 전달되는 지식과 기능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 간주되었다[9]. 이에 반해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한 교육은 교사가 단

독으로 진행하며 만들어 내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과 지식, 개념, 학습 기능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 및 교과 내용과 지식에 대한 의미 교섭과 창조 과정에 의한 것으

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교육과정의 목표(curriculum objective)는 측정 가능하게 상세히 기술된 목적이나 최종적인 

상태로서 교육과정의 설계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학습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목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등이 일반

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제4차 혁명기의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는 타자와

의 소통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며, 소통과 공감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자아가 되기 때

문에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자아 구성과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해서 학교의 학습활동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가 될 때 자아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내러티브 사고양식과 이야기 구조에 기반해야 한다. 앞에서 제

기한 것과 같이 기존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에 의한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에 

치우쳐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적 지식에 의한 객관적, 가치중립적인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 역시 인간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학생의 일상적 삶, 경험, 체험에 기반을 한 지식을 교육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Bruner(1996)는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교육내용도 내러티브와 이를 표현하는 이야기 구조를 반영해야 할 것이

다[10]. 다시 말해 내러티브 사고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삶, 경험이 교육내용으로 선정되고, 이야기 

구조로 조직된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며, 주체

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은 내러티브적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방식이어

야 한다. 교육목표가 자아구성과 발전이며 이를 위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내러티브 사고양

식에 기반을 한다면, 교수-학습방법은 내러티브 사고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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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

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와 의견과 정보를 교환

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의 폭과 깊이를 나선형적으로 재

조직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교과의 내용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세계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아

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수-학습방법은 학생이 다른 학생과 소통하

고 협동하며, 학습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세계를 탐구하는 동기

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교육평가는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실시되는 총괄평가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결

과중심의 서열 세우기의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

라고 할 때 한 학기마다 1, 2회 실시되는 총괄평가 보다는 수업목표 달성여부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performance evaluation)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가 내러티브 사고를 자극하

는 학생들의 삶, 맥락, 경험에 기초하는 유용한 과제를 수행평가 과제로서 제시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또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서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러티브에 의

한 평가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과정을 촉진하고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각각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공통적

으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은 내러티브 

사고에 기초하여 재개념화될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Bruner(1990)는 우리가 구성하는 세계와 우리 자신은 의미 구성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12].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내러티브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 학생 삶의 일부분이며, 학교라는 문화의 틀 속에서 다른 학생과 생활을 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할 때 앞으로의 학교 교육과정은 내러티브에 기초하여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

대의 학교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러티브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의 흐름은 근대의 객관적이고 논증적인 지식과 교사중심의 수업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러티브

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에서 합리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

인 패러다임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비판의 근거를 내러티브 인식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러티브 지식구성 및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적 사실과 지식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로서 인식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과 개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학생의 맥락적인 앎과 해석적인 측면을 경시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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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러티브는 학생의 행위, 의도, 경험, 의미 구성에 의한 방법

을 중시하고, 학생의 삶 속에서 나선형적, 맥락적으로 재구성되는 지식을 강조하며, 교사가 학생에

게 주입하는 지식보다는 능동적인 의미의 구성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교육과정 개발

의 4가지 측면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며, 교육과정 개발에서 핵심 원리이자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

는 교육은 삶의 일부분이며 그곳에서 장차 성인이 될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연습과 실천의 공간이라면, 학교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지식은 학생들에게 맹목적인 

암기와 반복 숙달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경험하고 실천하여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실수준에서 인간 발달과 지식구성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내러티

브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이나 교육과정이 인간 삶의 다양한 이해방식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교육과정은 다른 렌즈에 의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내

러티브 지식 구성으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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